
 2018년 4월 8일 오후 1시                 

 

2020년 3월 15일 오후1시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지난 주에 에스라 하셨나요? 행하는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한, 귀한 경건의 훈련이 

되길 축복합니다.  

 

3. 교회 주보를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거운 야외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5. 교회 소풍을 위해 귀한 점심을 공궤하시는 신실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6. 10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운영위원회 모입니다.  

 

7. 다음 주일 예배에 성찬식 있습니다.  

 

8. 다음 주일 10월 13일 오후 5시에 제직회 모임 영상으로 모이겠습니다.  

    

9. 교우소식 
 

켈리(김대희) 사모 10월 8일(화) 수술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현식(조은영 집사님 조카) 시카고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있습니다.  

윤수찬/강선옥 집사님(윤하영 부모님) 시카고 방문, 10월 26일 한국 귀국 예정 

 

생    명    샘    소   식 

  10월   예 배 위 원 

안 내                       한규철                            조은영  

기 도 조창(6)       한미숙(13)       박승화(20)      한광기(27)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에스라 운동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수요일  

저녁 8시   

 

 

골로새서 2장 6-7절 
 

6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 뿌리를 박으라 

> 세움을 받으라 

> 굳게 서라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IL 60005 

Tel) 630.673.9207  

 

 

오늘 설교 요약 /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 시편 8편 1-9절  
 

1.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2.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무한한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시며 다스리고 즐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연을 책임감 있게 다스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과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들어내시길 축복합니다. 

1.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 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2.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an-de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s;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And hear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3. And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4.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2021년  

12월 26일 오후1시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2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 
because of your enemies, to silence the foe and the avenger.  
3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4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5 You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heavenly beings and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6 You made him ruler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put eve-
rything under his feet:  

7 all flocks and herds, and the beasts 
of the field,  
8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fish of 
the sea, all that swim the paths of the 
seas. 
9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시편 8편 1-9절  Psalm 8:1-9  생  명  샘   에  스  라   부  흥   운  동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곁길로 나갈 

  때마다 강하게 채찍질 하셔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돌아오게  

  하시고, 제 마음에 있는 옛 모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를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 찬송가 85(신,구) 

 

말씀 읽기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5장 11-32절 

  사도행전 11:18, 로마서 2장 4절 
 

  1. 예수님의 첫 설교는 무엇이었나요(막1:15)? 

 

  2.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하나요(눅15:20) 

 

  3. 아버지께 돌아오며 아들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눅15:21)? 

 

  4. 누가는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행11:18) 

 

  5. 우리의 회개는 누가 인도하셔서 가능한가요(롬2:4)? 

 

정리하기 예수님의 첫 설교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일수록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 담겨있지 않는 것이 속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 우리가  

  배웠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자격 없음을 고백할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이니 이것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그저 기도하기를 헌신할 뿐입니다.  
 

기도  주기도문 

 


